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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Friends of
The Earth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위해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시민환경단체입니다. 

1984년 ‘반공해운동협의회’로 시작하여,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으로 발전하였고, 

1993년 전국 8개 조직의 연합으로 ‘환경운동연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51개 지역 조직, 4개 전문기관, 5개 협력기관이 속해 있으며,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으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핵·에너지·기후변화, 물·하천, 국토·습지·해양, 생명안전, 국제연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박종학

©이성수

©한숙영

©한숙영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1993  	
환경운동연합 창립

1995  	
굴업도 핵폐기장 
계획 저지

1996  	
시화호 간척 문제 이슈화 

1998 	
한강수계특별법 
제정 운동

1997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수출 저지

2002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 가입

2000 
동강댐 계획 백지화

2003 	
가야산 골프장 계획 
백지화

2005 	
매향리 사격장 폐쇄 및 주민 보상 운동

2010 	
4대강 사업 저지 활동, 
석면피해 구제법안 제정 운동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노원구 방사능오염 아스팔트 철거

2012
4대강 사업 소송, 

국립공원 케이블카 백지화

2014	
 AI 발생 지역 철새 먹이 나누기, 
GS 칼텍스 기름유출 조사 활동

2013
시민햇빛 발전소 건립 운동, 
서울대공원 제돌이 방사, 
폐기물 해양투기 50% 감축

2007	
장항갯벌 지키기 및 국립생태원 유치

2008
서해기름제거 시민구조단 1만6천명 활동, 
한반도대운하 반대 운동

2001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이성수©이성수

핵/에너지/기후변화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원전의 단

계적 폐기와 안전한 관리를 요구하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

안과 지역 곳곳에서 시민햇빛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

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 제정 활동(Big Ask)을 비롯한 시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하천
물이 모여 강으로 흐르고, 강은 산과 들을 가로질러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 자연의 흐름

을 지키기 위해 환경연합은 무분별한 댐 건설과 토건 사업을 막고, 생명의 강으로 되돌

리기 위한 복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운하의 백지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해서도 활동합니다.



©최예용

국토/습지/해양
한반도의 주요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다양한 생명의 보금자리인 습지 그리고 이를 삼면으로 

둘러싼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국토의 보전을 위한 기본입니다. 환경연합은 친환경적

인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보호

지역 확대운동을 펼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대안사회를 제시합니다. 

생명안전

©이성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환경연합은 일상

생활 속 유해환경을 줄이기 위해 환경호르몬 · 발암물질 감시활동,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피해자 지원

활동, 식품첨가물 줄이기와 GMO 반대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안전한 유기농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전국 9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철

환경정책 환경연합은 국가가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도록 국가 정책에 대

한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

해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예산이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예산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
푸른 지구는 하나의 환경공동체입니다. 환경연합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 등 

전 인류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UN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를 통해 유엔 내의 다양한 활동

은 물론 지구의벗 한국으로서 지구시민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시민환경연구소 
1993년 창립한 시민환경연구소는 시민
의 힘으로, 과학의 눈으로 환경연구운
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새만금
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서해기름
유출사고 환경·주민건강 피해, 4대강 현
장 조사, 남극해 보호, 석면 추방, 구제
역, 불산누출사고 대응 등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함께사는길
1993년 월간 환경으로 시작된 함께사는
길은 사회적,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
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한
반도에서 벌어진 다양한 환경사건과 환
경담론의 충실한 보고자로서 역할 하고 
있으며, 글로써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법률센터
공해추방운동연합의 환경법률상담
실로 문을 연 환경법률센터는 시민단
체 최초로 상근 변호사를 두고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소송을 하고 있
습니다. 100명이 넘는 법률가가 회원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의 
중지를 이끌어낸 새만금 소송,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알려낸 낙동강 소송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에코생활협동조합
2002년 설립된 에코생협은 환
경과 사람이 건강한 친환경 유
기농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
니다.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개인의 영리가 아닌 조합원 전
체의 생활향상을 위해 운영되
고 있으며, 종로·강서·화곡·도
곡·과천·방이·길음·당진·천
안에 매장이 있습니다.

전문기관



협력기관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의 대중화와 체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된 환경교육센
터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환경교육 전문기관입니다. 그 동안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환경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 보급, 환경교육 연구 및 정책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남이섬환경학교’, ‘도봉환경교실’, ‘판교생태학습원’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과 나누며,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 입니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영역의 정책연구와 서적 출판, 
국내외 기후변화 뉴스를 담은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간, 기후변화 시민강좌 

및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에코피스아시아
에코피스아시아는 2003년부터 중국과 내몽골의 급속한 사막화를 막기 위해 생태복
원사업을 추진해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아시아지역 사
막화 방지 외에도 바다의 열대우림 ‘맹그로브숲’ 복원사업,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확대보급 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와 필리핀

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2010년 설립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오염 건강피해 조사연구, 공해피해자 지원활동, 아시아 환경보건운동 등 환경보
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석면, 미세먼지 등 사

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여러 이슈들을 주도해왔습니다.

복미디어
현장중심 활동을 바탕으로  전문 영상 제작을 위해 2009년 설립된 환경, 자연 전문프
로그램 전문 프로덕션입니다.  환경문제 현장과 이슈, 환경활동가 활동 내용을 기록 
할 뿐 아니라. 자연 다큐멘터리, 환경관련 단체의 행사 홍보영상도 제작하고있습니다.

전 세계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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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02.735.7000

서울지역
서울        02.735.7000

강남서초  02.574.7047

강동송파  02.472.0775

강서양천  02.3662.1290

경기지역
경기  070.8276.7973

고양  031.921.7001

성남  031.753.5515

수원  031.223.7938

시흥  031.432.0432

안산  031.486.5120

여주  031.885.6824

오산  031.377.3221

안양군포의왕 031.469.9031

의정부양주동두천  031.873.6581

이천  031.632.6246

파주  031.949.4779

화성  031.354.3459

과천지회  02.507.3003

충정지역
제천  043.646.3474

청주충북  043.222.2466

당진  041.355.7661

서산태안  041.667.3010

천안아산  041.542.2536

예산홍성(추)  010.4101.4383

영남지역
경주  054.748.5006

포항  054.249.2253

마산창원진해  055.273.9006

사천  055.832.2033

진주  055.747.3800

창녕  055.532.2211

통영거제  055.632.9213

안동지회 054.843.9333

호남제주지역
익산  063.855.3276

전주  063.286.7977

광양  061.793.1003

목포  061.243.3169

고흥보성  061.858.5233

순천  061.755.7305

군산지회 063.452.3443

여수  061.682.0610

장흥  061.862.9909

제주  064.759.2162

강원지역
속초고성양양  033.636.4314

원주  033.732.1102

춘천  033.252.1098

횡성  033.344.7896

강릉(주)  010.6383.3058

광역시
광주  062.514.2470

대구  053.426.3557

대전  042.331.3700

부산  051.465.0221

울산  052.296.0285

인천  032.426.2767

전문기관
환경법률센터 02.730.1327

시민환경연구소   02.735.7304

에코생활협동조합  02.733.7117

월간 함께사는길  02.730.1326

협력기관
환경교육센터 02.735.867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070.7124.6060

에코피스아시아 02.722.7890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복미디어  02.735.7000

시민방사능 감시센타 

02.725.7000

표지사진©이성수


